
상온 세라믹 분말 코팅기술 개발
재료연구소, 15-25도에서 코팅 가능 … 1분에 1m로 세계 최대

상온에서 각종 기판을 세라믹 분말로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이 재료연구소에서 개발됐다.

재료연구소 분말·세라믹연구본부 박동수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은 금속, 아크릴 등 기판에 열을 가하지 않고

15-25도의 상온에서 세라믹 분말을 코팅할 수 있다.

열을 가하는 대신 노즐로 세라믹 분말을 세게 뿜어내 가속하면 기판과 충돌한 입자가 쪼개지면서 기판 표

면에 코팅된다.

해당기술은 1분에 폭 1ｍ 가량을 코팅할 수 있어 세계 최대라고 박동수 박사는 언급했다.

기존 물리, 화학적 코팅 공정에서는 1500도 안팎의 높은 열을 가해야하며, 코팅 시간도 30분 정도로 훨씬 많

이 소요됐다.

세라믹 분말 코팅은 환경, 의료, 금속 부식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.

박동수 박사는 “기능성 세라믹 코팅의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”며 “앞으

로 에너지·바이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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